
무안군 남악복합쇼핑몰 배수설비 철거 촉구 성명서

무안군은 일방적인 남악복합쇼핑몰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즉시 철회하고

배수설비를 철거하라!

롯데쇼핑 남악복합쇼핑몰에 대해 무안군과 목포시가 하수처리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중, 기습적으로 무안군이 접합승인 후 법적권한

없는 건축주에게 목포시와 협의 처리토록 권고한 것은 25만 목포시민을

우롱한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현재 목포시의 남악하수처리장의 오 폐수 처리용량은 한계치를 넘고

있는 상황으로 남악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한 하수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화되지 않은 오 폐수가 영산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 수질

악화 등이 불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무안군이 사용승인을

내준 것이다.

따라서 목포시의회는 목포시와 협의 없이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관련법을

위반한 무안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무안군은 행정협의 없이 임의로 접합한 배수설비를 즉각 철거

하라!

둘째, 무안군은 남악복합쇼핑몰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즉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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